
산자부, 우즈벡 태양광사업 타진
제1차 한국-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원회 개최 … 4GW·12조원에 달해

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31일 타슈켄트에서 제1차 한국-우즈베키스탄 산업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.

산업자원협력위원회는 2011년 8월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기존 한국-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를 산업

분야까지 확대 개편한 후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섬유산업연합회, 태양광협회,

무역보험공사, 현대건설,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했다.

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석유․가스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에

동의하고,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국내 태양광 생산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.

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일사량과 넓은 국토를 활용해 2030년까지 4GW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

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
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6개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것

으로 알려졌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태양광 실증단지를 공동 건설하고 우즈베키스탄에게 국내 태

양광 기술을 적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제안했다.

합동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국내 태양광 생산기업이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에너

지․자원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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